
1) 경일대학교 복지서비스학부 사회복지학과, 교수 (E-mail: sharelove2@naver.com)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이 상 준1)

경일대학교 복지서비스학부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

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완화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경산지역 대학생 578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

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조절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취업스트레스는 대

학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부모지지,

친구지지는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정체감과 자

아존중감, 부모지지는 취업스트레스와 조절함으로써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충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자아

정체감과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부모지지의 중요성과 관

련하여 가족관련 교양교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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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 시기는 후기청소년기로서 자아정체감

을 확고히 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삶의 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자율적이고 독립

적인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을 갖추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정형화된

이전의 공교육과는 달리 본인이 선택한 학교

와 학과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역할

수행과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최예숙,

2013). 또한,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벗어나자마

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 부딪

히게 되면서 교우관계와 생활양식의 변화, 자

기관리, 취업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한 스트레

스를 경험하고(Haines, Noris, & Kashy, 1996),

이는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서 성적

저하나 자신감 감소 등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Magnusen &

Amundson, 2003).

최근 대학생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높

은 청년실업률로 인해 심각한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에서 2018년 2.9%, 2019년 2.2%, 2020년

-0.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한국은행,

2021),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고용과 소득에

도 자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청년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OECD에서 1위이지만, 한국의 청년

대졸자 실업률 순위는 2009년 14위에서 2019

년 28위로 14계단 떨어졌다. 이는 OECD 평균

청년 대졸자 실업률이 6.1%에서 5.3%로 하락

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5.0%에서 5.7%로 0.7%

포인트 악화됐기 때문이다(조세일보, 2020).

또한 2020년 우리나라 20∼29세 청년실업률

은 9.0%로 전체 실업률 4.0%보다 2배 이상 높

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통계청, 2021), 취업

준비생들의 93.8%가 취업스트레스를 겪고 있

으며(리크루트 타임스, 2019), 58.4%는 2020년

하반기에 취업할 자신이 없다고 함으로써(리

크루트 타임스, 2020) 대학생들이 겪는 취업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취업시장의 분위기가

경직되고 높은 청년실업률이 지속되면서 취업

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취업은 가장 큰 고

민이자 가장 큰 스트레스로서 대학생활의 적

응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

다.

적응이란 일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과 도전

그리고 부담이 되는 요구들을 관리하면서 대

처해 나가는 심리적 조정과정이다(Bukhari &

Ejaz, 2020). 인간은 삶의 여러 상황과 과정에

서 적응적으로 곤란한 외부․환경적 자극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스트레

스를 받는 개인은 심리적, 신체적 긴장을 경

험하게 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스트

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이상준, 2019). 대

학생활적응은 개인․정서적 적응과,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환경적 적응으로 구분

되는데(박희석, 2010), 즉 대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의 심리적인 적응, 학업에서의 적응, 친

구나 선후배, 교수들과의 대인관계, 대학이라

는 구조적, 물리적 적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

하는 취업스트레스는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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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취업스트레

스는 대학생들의 삶의 질을 낮추고 불안과 우

울 등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으며, 자살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도 한다(김은희, 최진호, 2018; 문덕희, 2019;

정용, 구훈정, 2019). 그리고 이러한 취업스트

레스는 불안,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문제와 함

께 대학생활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가영, 최태월, 이용선, 2015;

한동협, 김희순, 장성화, 2018).

국외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나 청년들을 대

상으로 한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찾아

보기가 어려웠고,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Arnout,

2020; Mæhlisen et al., 2018), 이는 앞서 살펴보

았듯이 한국 청년의 대학교육 이수율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고학력인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문

제는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독특

한 특징일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

활적응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어려움을 짐작

할 수 있다(고경필, 심미영, 2015; 박신희, 민

형덕, 고현, 2020; 백은주, 조규판, 2017; 서정

희, 2012; 서준보, 이정미, 이우호, 2019; 이가

영 등, 2015). 무엇보다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대학생활에서의 적응은 향후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에서 적응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취업스트

레스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대학생들에

대해 이들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적응적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단순히 취업스트레스

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초점을 두거나(이가영 등, 2015;

서정희, 2012), 또는 취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가족지지, 회복탄력성, 사회

적 지지, 대처전략,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

개효과 연구(고경필, 심미영, 2015; 박신희, 민

형덕, 고현, 2020; 백은주, 조규판, 2017; 서준

보 등, 2019)들로 이루어져 있다. 일부 논문에

서 자기격려(이현주, 2014)와 회복탄력성(방한

승, 최우성, 나상문, 조형규, 2017)의 변수를

통해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있기는 하지만 조

절효과 연구가 극히 소수로 제한되어 있어 더

다양한 조절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더 많이 수

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와 같

이 조절효과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이유는 취

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는다는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자아정체감이란 자신이 타인과 구별될 수

있는 독자성, 일관성 내지는 동일성인 동시에

또한 과거-현재-미래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

으로 정의되며(Mussen, Conger, & Kagan, 1974),

개인의 정체성, 온전성 그리고 끊임없이 변

화하고 변환되는 환경 속에서 적응과 재교육

의 결과를 통해 발달하고 진화하는 특유의

구조들이 결합된 개인적 특징이다(Flotskaya,

Bulanova, Ponomareva, Flotskiy, & Konopleva,

2019). 자아정체감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을 경

우에는 사회적 적응, 대인관계, 성 역할,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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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인지, 도덕성 발달에 문제가 발생하고

정서불안과 공포증 같은 정신병리 현상까지도

초래하게 되며, 개인의 심리적 불균형을 초

래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회적 삶을 살아

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rikson, 1968: 박진희, 이상희, 2013에서 재인

용).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청소년의 학교적응

과 삶의 만족도, 사회적 관계, 자기수용, 환경

통제력,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문제들, 우울,

불안, 정신신체적 증상 등 다양한 적응적 문

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bu-Rayya, Abu-Rayya, White, & Walker,

2018). 또한 자아정체감은 대학생들의 학교생

활적응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며(김다혜, 2017; 어용숙, 이경리,

최송실, 2011; 장현정, 이윤정, 2019; Markowitz,

2014), 자아정체감은 우울과 불안이 학교적응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박수영, 김순규, 2019).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승인, 확신,

가치의 정도로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의 중요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Alimohammadi, Samani, Khanjari, & Haghani,

2019; Asakereh & Yousofi, 2018).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일상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는 방식, 선택하

는 방식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아존중감

이 높은 사람은 삶에 대한 주도권과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선택과 행동에 자유를 누

리며 창조적인 사고를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

다(정성희, 박수정, 장현숙, 2016). 또한 자아존

중감은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발달과 자

아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서 인간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신성철, 최성열, 2019).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이민

희, 2019; Aspelmeier, Love, McGill, Elliott, &

Pierce, 2012; Smith, 2007). 그리고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이지언과 정익중, 장유다, 주영하의

연구(2015)와 신성철과 최성열의 연구(2019)에

서는 각각 휴대폰 의존과 학업스트레스가 학

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전문가

나 중요한 타인 및 주변 지인들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

다고 느끼는 긍정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개

인이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다고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학

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

이 감소하고,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개선되는

등 다양한 심리적, 환경적 적응 상황에 긍정

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희영,

정봉교, 2016; 손보영, 윤수란, 2018; 송현심,

성승현, 2015). 이러한 사회적 지지 즉, 부모와

친구, 교수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지지

는 그동안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김유경,

2015; 전원희, 조명주, 나현주, 2015; 조보람,

이정미, 2019; Rahat & Ilhan, 2016). 또한 이러

한 사회적 지지는 위기 시에 적응을 촉진시키

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완충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Cobb, 1976), 스

마트폰 과의존(이순례, 김형수, 2017)과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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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스트레스

대학

생활적응

자아정체감   부모지지

자아존중감   친구지지

             교수지지 

높은 집단 낮은 집단 

통제변인

학년

그림 1. 취업스트레스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조절효과 연구모형

성인애착(전연지, 2018), 성격유형(Lidy & Kahn,

2006)을 친구관계가 조절하여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조절변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

리고 국외연구에서도 부모지지는 애착지향적

친구관계와 조절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spinoza, Gillen-O’Neel,

Gonzales, & Fuligni, 2014).

또한 대학생은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

스가 높아지고(백선주, 2018), 학년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대학생

활적응 수준이 높다는 연구(정원철, 김진영,

2015)와 대학생활적응은 학년에 따라서 차이

가 있다는 연구들(김다혜, 2017; 박효진, 변은

경, 양현주, 2019; 변은경, 안은선, 2019)을 바

탕으로 학년을 통제변수로 투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

감, 사회적 지지를 본 연구의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자아정체감과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어떻게 나

타나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자

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대

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어떠

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경산권역의 4년제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추출은 7개 대학

중 단순무작위표집으로 3개 대학을 추출하였

고, 각 대학 당 200명씩 총 600명을 조사하였

다. 직접적인 자료수집은 무작위표집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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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기 때문에 연구자에 의해 훈련된 유급 면

접생들이 각 대학의 캠퍼스에서 임의표집방식

으로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설문조사에 동의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

료 중에서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57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총 578명의 대학생 중 남

학생은 57.3%(331명), 여학생은 42.7%(247명)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22.1%(128명), 2

학년 32.0%(185명), 3학년 26.6%(154명), 4학년

19.2%(111명)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계열별

로는 인문사회계열 52.1%(301명), 자연계열

47.9%(277명)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취업스트레스

코넬 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rnell Medical

Index: CMI)을 토대로 개발된 황성원(1998: 강

유리, 2006에서 재인용)의 취업 스트레스 설

문지를 강유리(2006)가 다시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성격스트레스 6, 가족환경스트레스 5, 학

업스트레스 4, 학교환경스트레스 4, 취업불안

스트레스 3문항,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4

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

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를

들면, 성격스트레스는 “나는 요즘 취업문제 때

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게 된다”, 가족환경스트레스는 “나의 대학공

부 때문에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내

가 취업하여 해결해야 한다”, 학업스트레스는

“나는 취업공부로 학점이 좋지 않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등이다. 본 연구의

Cronbach’s ɑ는 성격스트레스 .90, 가족환경스

트레스 .90, 학업스트레스 .88, 취업관련 학교

환경스트레스 .84, 취업불안스트레스 .86, 전체

적으로는 .91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Baker와 Siryk(1984: 박희석,

2010에서 재인용)가 제작한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도구를 박희석(2010)이

타당성을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

는 개인․정서적 적응 10, 학업적 적응 6, 사

회적 적응 6, 대학환경적 적응 4문항, 총 26문

항으로 구성되었고,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ɑ는 개인․
정서적 적응 .86, 학업적 적응 .83, 사회적 적

응 .85, 대학환경적 적응 .85, 전체적으로는 .89

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은 박아청(1996: 정종권, 1998에

서 재인용)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중 정종권(1998)이 부정적인 하위영역 2개(‘자

아정체감 유예’와 자아정체감 혼미’)를 제외하

고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

성, 주도성, 친밀성의 6개 영역에 대해 타당성

을 검증한 24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4점 리

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

정체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의 예를 들면, 주체성은 “나는 내 일을 잘 처

리할 수 있다”, 자기수용성은 “우리 집안에서

나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미래확신성은 “나

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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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의 Cronbach’s ɑ는 .92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genberg(1965: 이영자, 1994

에서 재인용)가 개발한 Self Esteem Scale을 전

병제(1974: 이영자, 1994에서 재인용)가 번안한

도구를 이영자의 연구(1994)에서 발췌하여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문항과 부정적

문항이 각각 5문항인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의 Cronbach’s ɑ는 .90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Nolten(1994: 장성화, 진석언, 2009에서 재인

용)의 Student Social Suport Scale을 수정한 이미

라(2001: 장성화, 진석언, 2009에서 재인용)의

것을 장성화와 진석언(2009)이 재수정하고, 이

를 이순례와 김형수(2017)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요

인인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수지지별로 각 9

문항씩 전체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지지와

친구지지, 교수지지의 인식 수준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계수는

부모지지 .92, 친구지지 .90, 교수지지 .82로 나

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와 AMOS 25.0 통계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

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변수들의 상관

관계와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취

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의 회귀분석을 수행하였

다. 넷째,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Pairwise Parameter Comparisons(쌍집단

모수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Pairwise Parameter

Comparisons 조절효과 분석은 조절변수의 각

집단에서 나타난 영향력의 차이를 임계치(CR)

를 통해 검증하는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의

조절효과는 Pairwise Parameter Comparisons 분석

에 대한 참고서적 및 선행연구들(김계수, 2013;

이상준, 2016, 2017; Kim, Preis, & Lee, 2019;

Mackenzie & Shahidi, 2020; Spreng, 1992; Yeh,

Wang, Hsu, & Swanson, 2018)의 연구모형을 바

탕으로 수행되었다. 선행연구들의 모형에 따

른 Pairwise Parameter Comparisons 분석은 조절

변수를 평균을 중심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

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SPSS의

조절효과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각 집단의 종

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구체적인

회귀계수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각 집단의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조

절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Ⅲ.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수의 상관관계와 정규성

표 1은 측정변수의 상관관계와 평균값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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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00

2 .74*** 1.00

3 .59*** .70*** 1.00

4 .63*** -.45*** -.39*** 1.00

5 .51*** .57*** .45*** .45*** 1.00

6 -.42*** -.50*** -.47*** -.47*** -.53*** 1.00

7 -.51*** -.42*** -.42*** -.44*** -.44*** .45*** 1.00

8 -.40*** -.58*** -.47*** -.43*** -.55*** .39*** .48*** 1.00

9 -.39*** -.40*** -.41*** -.38*** -.43*** .44*** .21*** .31*** 1.00

10 -.54*** -.58*** -.47*** -.43*** -.55*** .43*** .55*** .39*** .48*** 1.00

11 -.42*** -.20*** -.17*** -.22*** -.20*** .50*** .52*** .48*** .46*** .62*** 1.00

12 -.20*** -.42*** -.19*** -.20*** -.21*** .28*** .29*** .27*** .22*** .43*** .23*** 1.00

13 -.18*** -.28*** -.17*** -.13** -.23*** .43*** .32*** .42*** .37*** .46*** .26*** .51*** 1.00

14 -.21*** -.18*** -.21*** -.20*** -.17*** .09* .08 .10* .06 .27*** .18*** .23*** .20*** 1.00

M 2.74 2.28 2.43 2.65 2.71 2.40 2.61 2.59 2.78 2.88 2.73 3.31 3.33 2.70

SD 0.66 0.67 0.64 0.74 0.69 0.63 0.64 0.70 0.62 0.45 0.43 0.63 0.56 0.57

왜도 -.30 -.08 -.28 -.29 -.13 .14 -.05 .24 .01 .04 .19 .32 .25 .17

첨도 .13 .36 .30 .54 .25 .28 .11 .40 .17 .28 .55 .21 .37 .36

주. 1 = 성격스트레스, 2 = 가족환경스트레스, 3 = 학업스트레스, 4 = 학교환경스트레스 5 = 취업불안스트레

스, 6 = 개인정서적응, 7 = 학업적 적응, 8 = 사회적 적응, 9 = 대학환경적 적응, 10 = 자아정체감, 11 = 자아

존중감, 12 = 부모지지, 13 = 친구지지, 14 = 교수지지
* p < .05. ** p < .01. *** p < .001.

표 1. 측정변수의 상관관계와 기초통계량

석한 결과이며,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여 정규

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정규성의 분석결과, 왜

도와 첨도가 모두 2와 7 미만으로 나타나 측

정변수의 정상분포 가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Finey & Distefano, 2013).

2.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취업스트레스와 조절

변인의 영향력

표 2는 조절효과 분석에 앞서, 취업스트레

스와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영향력을 각각 회귀분석

한 결과이다.

모형 적합도에서 χ2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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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회귀계수 모형 적합도

B β t χ2 TLI CFI RMSEA

독립

변인

학년(통제)

취업스트레스

-.02

-.49

-.05

-.45

-1.27

-8.51***
160.67 .932 .950 .042

조절

변인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수지지

.21

.26

.22

.22

.07

.39

42

.34

.35

.05

5.93***

6.48***

4.38***

4.85***

1.11

36.10 .996 .997 .056

*** p < .001.

표 2.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취업스트레스와 조절변인의 영향력

감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최근에는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는 추세이며, RMSEA는 표본크기가

큰 제안모델을 기각시키는 χ2의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도 지수로서 0.10 이하

이면 자료를 잘 적합시키고, 0.05 이하이면 매

우 잘 적합시키고, 0.01 이하이면 가장 좋은

적합도라고 할 수 있고, TLI와 CFI는 0.90 이

상이면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배병렬, 2005).

먼저, 취업스트레스 모형의 적합도 평가에

서 사례수에 민감한 χ2 검증을 제외하고 TLI

.932, CFI .950, RMSEA .042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모형이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모형에서는 TLI .966, CFI .997,

RMSEA .056으로 모두 양호하게 나타나 모형

이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

에 대해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45(β) 만큼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심할

수록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모형에서는 자아정체감과 자아존

중감, 부모지지, 친구지지가 정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

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42(β)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는 자아정체감이 .39(β), 친구지지 .35(β), 부모

지지 .34(β)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

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

을수록, 친구지지와 부모지지의 수준이 높을

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3. 취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조절

효과

표 3은 위 분석에서 자아정체감, 자아존중

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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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수지지

M SD M SD M SD M SD M SD

2.88 0.45 2.73 0.43 3.31 0.63 3.33 0.56 2.70 0.57

표 3. 조절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578)

변 인 모 형 χ2 df ⊿χ2 ⊿df

자아정체감
동일성 제약모형 210.370 70

기저모형 197.295 66 13.075 4

자아존중감
동일성 제약모형 190.875 56

기저모형 177.589 52 13.286 4

부모지지
동일성 제약모형 203.975 70

기저모형 191.113 66 12.862 4

친구지지
동일성 제약모형 202.726 70

기저모형 190.476 66 12.250 4

교수지지
동일성 제약모형 222.377 70

기저모형 209.647 66 12.730 4

표 4. 측정동일성 검증

이다. 분석결과, 자아정체감은 평균 2.88점, 자

아존중감은 2.73점, 부모지지 3.31점, 친구지지

3.33, 교수지지 2.70으로 나타났다. 표 4는 각

조절변인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먼저 자아정체감에서는 동일성

제약모형의 χ2값이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

은 기저모형의 χ2값 보다 13.075 높게 나타났

다. 자아존중감에서는 동일성 제약모형의 χ2값

이 1기저모형의 χ2값 보다 13.286 높게 나타

났다. 부모지지에서는 동일성 제약모형의 χ2값

이 기저모형의 χ2값 보다 12.862 높게 나타났

다. 친구지지에서는 동일성 제약모형의 χ2값이

기저모형의 χ2값 보다 12.250 높게 나타났다.

교수지지에서는 동일성 제약모형의 χ2값이 기

저모형의 χ2값 보다 12.730 높게 나타났다. 그

러나 모든 조절변인에서 동일성 제약모형이

기저모형보다 자유도가 4개 많음에도 불구하

고 χ2값 차이가 자유도 4의 χ2값인 15.36 보다

작게 나타나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림 1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현실적으로 타당

한 모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5는 표 3에서 제시된 각 조절변인의 평

균을 기준으로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에서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이다. 각 변수의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에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영향력의 차

이가 나타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Pai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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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회귀계수

CR
모형 적합도

B β t χ2(p) TLI CFI RMSEA

자아정체감 낮은 집단 -.55 -.41 -8.74***

-.3.23** .000 .926 .948 .040
자아정체감 높은 집단 -.31 -.27 -4.42***

자아존중감 낮은 집단 -.58 -.46 -9.67***

-4.20*** .000 .926 .950 .042
자아존중감 높은 집단 -.30 -.25 -4.75***

부모지지 낮은 집단 -.55 -.40 -7.58***

-2.12* .000 .926 .948 .044
부모지지 높은 집단 -.34 -.28 -4.23**

친구지지 낮은 집단 -.51 -.36 -6.68***

-1.18 .000 .921 .942 .043
친구지지 높은 집단 -.36 -.31 -5.31***

교수지지 낮은 집단 -.50 -.37 -6.67***

-1.01 .000 .928 .950 .043
교수지지 높은 집단 -.42 -.33 -5.43***

주. 통제변인: 학년, 독립변인: 취업스트레스, 종속변인: 대학생활적응
* p < .05. ** p < .01. *** p < .001.

표 5.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Parameter Comparisons를 통해 조절효과를 분석

하였으며, 통계적인 유의미도는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는 임계치(CR)를 통해 확인하

였다.

먼저,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모

형의 적합도에서 TLI .926, CFI .948, RMSEA

.040으로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본

모형은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아정체감의 각 집단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

면, 자아정체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 취업스트

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41(β)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정체감

이 높은 집단의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27(β)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정체감이 낮은 집단(β =

-.41)이 높은 집단(β = -.27)에 비해 취업스트

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더 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집단 간의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R

= -3.23, p < .001).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에서 TLI .926, CFI .950, RMSEA

.042로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본 모

형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

감의 각 집단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

존중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으며, .46(β)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

며, .25(β)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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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β = -.46)이

높은 집단(β = -.25)에 비해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집단 간의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R = -4.20,

p < .001).

다음으로 부모지지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에서 TLI .926, CFI .948, RMSEA

.044로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본 모

형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지지

의 각 집단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지

지가 낮은 집단의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으며, .40(β)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지지가 높은 집단

의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

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28(β)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지지가 낮은 집단(β = -.40)이 높은

집단(β = -.28)에 비해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집단 간의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R = -2.12, p <

.05).

다음으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에서 TLI .921, CFI .942, RMSEA

.043으로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본

모형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친구지

지의 각 집단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친구

지지가 낮은 집단의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대

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으며, .36(β)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구지지가 높은 집

단의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

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31(β)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R = -1.18, p =

-1.18).

끝으로 교수지지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모

형의 적합도에서 TLI .928, CFI .950, RMSEA

.043으로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본

모형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수지

지의 각 집단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교수

지지가 낮은 집단의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대

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으며, .37(β)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수지지가 높은 집

단의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

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33(β)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R = -1.01, p =

-1.02).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자아

정체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취

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력에 대해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어떠한지를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해 대구․경산지역 3개 4년제

대학에서 대학생 578명의 자료를 구조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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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 조절효과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

는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

활적응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부모지지, 친구지지는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정

체감과 자아존중감, 부모지지는 취업스트레스

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

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

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 이러한 결과는 이가영 등의 연구(2015)와

서정희의 연구결과(2012)와 일치하고 있다. 그

리고 자아정체감이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어용숙 등의 연구(2011)와 김다혜(2017), 장현

정과 이윤정(2019), Markowitz(2014)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대

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민희의 연구(2019)

와, Smith(2007), Aspelmeier 등(201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부모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김지현의 연

구(2012)와 김유경(2015), 강문선과 곽현석

(2017)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친구지

지가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김태형의 연

구(2016)와 송진열(2017), 문성연과 이봉근

(2018), Rahat와 Ilhan(2016)의 연구와 같은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대학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자

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부모지지, 친구지지의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줌

으로써 이들 변인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독립적인 보상효과가 분명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교수지지는 근소한 차

이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

한 결과는 교수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이순례, 김형수, 2017;

임광명, 박덕병, 2020; 최윤하, 최민정, 2018)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최근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와는

달리 조사대상인 대학들이 지도교수를 분담하

고는 있지만 학생과의 상담을 의무화하지 않

거나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과 교수간

의 상호작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교수지지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예측

된다.

다음으로, 조절효과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

와 동일한 모형의 연구를 찾아본 수 없기 때

문에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논

의할 수밖에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먼저, 자

아정체감이 대학생활적응에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독립변수에 차

이가 있지만 박수영과 김순규의 연구(2019)에

서 우울․불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아정체감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본 연

구의 자아존중감 조절효과는 이지언 등의 연

구(2015)에서 휴대폰 의존이, 신성철과 최성열

의 연구(2019)에서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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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부모지지 조절효과는

강문선과 곽현석의 연구(2017)에서 성별이, 이

순례와 김형수의 연구(2017)에서 스마트폰 과

의존이 대학생활적응과, 하도연과 김선희의

연구(2018)에서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

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Espinoza 등의 연구

(2014)에서 애착지향적 친구관계가 교육적 열

망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지지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취업스트레스와 대학생

활적응에 대한 조절효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

를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조절효과 연구가

자기격려(이현주, 2014)와 회복탄력성(방한승

등, 2017)이 조절효과가 있다는 두 연구에 제

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

감, 부모지지가 취업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

향을 완화시킨다는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서 이론적 의의가 있고 하겠다. 이는 일반적

인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의 보상효과를 확인

하는 것 보다는 더 진전된 방식이라는데 의미

가 있다(이상준, 2016).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

감, 부모지지는 주효과 모델에서 취업스트레

스와는 관계없이 대학생활적응을 높이는 역할

만을 한다. 이는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부

모지지 수준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취업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이 커질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어려워지는 것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

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부모지지의 완화효과

는 취업스트레스가 심해진다 하더라도 자아정

체감과 자아존중감, 부모지지의 수준이 높아

진다면,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둘째,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에 반드시 성

취되어야 할 과업이다. 그래야만 이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에서 혼돈을 겪지 않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선택과 실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취업스트

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변

인으로 확인된 것은 자아정체감이 후기청소년

기인 대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

서 대학에서는 이들의 자아정체감을 입학 시

기부터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낮은 자아정체감

을 나타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아동기부터 행복한 삶

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서,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이를 극복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내적 자

원이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대해 취업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 확인된 것은 자아

정체감이 후기청소년기인 대학생들에게도 매

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확

인시켜 주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

학생이 취업스트레스가 높으면, 대학생활에

적응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은 이들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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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쟁적인 취업 환경에 처해있는 상황

과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을 감안할 때 대학

내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시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

성이 높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 시기는 독립기로 알려져 있지

만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대부분 부모와 함

께 살며, 부모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기로서, 부모지지는 대학생의

학업에 대한 적응을 높여주고, 사회적 적응과

대학환경적응에 도움을 주는 보호요인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유경, 2015). 또

한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높은 수준의 사랑과 정서적 지지는 이들이 대

학생활에서 겪는 취업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

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대학교육을 통

해 대학생들로 하여금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

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

록 가족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하여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점

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끝으로 이러한 결과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대구․경산지역으로 한정되어 있

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추후의 연

구에서는 조사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다

음으로 본 연구는 조절변인으로 세 가지 변

인을 설정하였음에도 다양한 여러 변인들 중

에서 극히 일부분에 제한되어 있다. 이에 후

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

한 다양한 변인들을 폭넓게 설정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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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Job 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on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The Moderating Effect of Ego Identity,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Lee, Sang-June

School of Welfare Social Services, Kyungi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job seeking, ego identity,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f university students on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and the buffering effect of ego identity,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ver negative influence of job seeking stress on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578 university students in Daegu and

Gyeongsan in South Korea, and moderating effect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job seeking stress had a negative influence, and ego identity,

self-esteem, parent support, and friend support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Second, ego identity, self-esteem, and parent support had a significant buffering effect and a

moderating negative influence on the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of job seeking stress. This suggests that

a university should constantly operate programs to improve students’ self-identity and self-esteem, and open

family-related liberal arts courses in relation to the importance of parental support.

Keywords: job seeking stress,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ego identity, self-esteem,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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